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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공동성명서(2021.2.2.)

교육부는사교육업체에교사수업자료

플랫폼운영을맡긴 ICT 연계교육서

비스사업자선정을철회하십시오.

▲ 최근 교육부는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를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사교육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를 선정함.

▲ 이번 선정은 사교육 업체가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교사들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독점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

될 우려가 큼.

▲ 따라서 교육부는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

시 철회해야 함.

▲ 더불어 교육 공공 플랫폼이 운영될 때 빅데이터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보안의 관리주체가 되도록 계약과 운영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함.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

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

스쿨, 이상 8개 교육단체는 최근 교육부가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교육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철회와 사업의 보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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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함.

최근 교육부이러닝과가 총괄관리하고 한국학술정보원이 사업추진을 담당하여 발주(1

월 5일)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아이스크림미디어컨

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를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ICT 연계 교육서비스에 사교육업체와 연결된 컨소

시엄 선정은 적절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은 교사들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 사업임.

교육부가 밝힌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인디스쿨’과 같은 온·오프라

인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과 교육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및 활용 기반 마련입니다. 초

등학교 교사들 상당수는 수업자료를 제작할 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디스쿨’

이라는 비영리 공유플랫폼을 통해 각 교사들이 자체 제작하고 공유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유료 콘텐츠는 ‘i-scream’이라는 업체의 유료 콘텐츠가 많이 활

용되고 있습니다.

■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아이스크림(i-scream) 홈런(home-learn)이라는 유료 학습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교육업체임.

지난 1월 5일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은 아이

스크림미디어, 한글과컴퓨터, 데이터이음 세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사업자가

아이스크림미디어입니다. 문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교사들에게 교육 콘텐츠 제공

분야의 1위 업체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아이스크

림(i-scream) 홈런(home-learn)이라는 유료 학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교육업체라는

것입니다.

■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교사들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특혜를 주는 것임.

ICT 연계 교육서비스를 사교육업체가 운영·유지관리 감리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콘

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 교사들의 콘텐츠 활용 경향에 관한 빅데이터가

흘러갈 위험이 매우 크며, 이는 특정 업체의 사업정보가 되어 향후 사교육 상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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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판매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회사의 자체 사이트에 교사가

접속하는 것에 대한 소비정보를 수집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정부

공공 사이트가 특정업체에 사업 정보를 몰아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 ICT 연계 교육서비스는 사교육과 무관한 기관에 의해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오픈

마켓이 되어야 함. 따라서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 마땅함.

장기적으로 ICT 연계 교육서비스는 교육지원 플랫폼으로써 교사들이 만든 교육콘텐

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질좋은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제공 업체에 지불하는 오픈마켓이 되어야 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위에 다양한 기업이 제작한 양질의 교육콘텐츠가 모이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아이스크림미디어 역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가 되어야 하

는 것이지, 운영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ICT 연계

교육서비스의 각종 자료와 콘텐츠의 유통 소비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가 특정 사교육

업체로 흘러갈 위험을 무릅쓰고, 교육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게 콘텐츠 플랫

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렇게 사기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과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공플랫폼의 보안문제와 사업자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교육콘텐츠 플랫폼이 현장 교사에게 외

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

하고, 사교육이나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자유로운 업체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십

시오.

둘째,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공공 플랫폼이 운영될 때 빅

데이터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정

부가 보안의 관리주체가 되도록 계약과 운영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십시오.

우리 교육단체들은 이후로도 교육플랫폼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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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제나 사업자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질높은

교육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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